
< 차이나타운 >

인천 중구 일대는 조선 시대 ‘제물포’라 불리던 한적한 어촌이었다. 서
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형 항구 입지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끊임없는 개항 요구를 받았다. 1876년 체결한 강화도 조약으
로 개항장으로 지정, 1883년 1월 개항했다. 이후 1883년 9월 일본과 
1884년 4월에는 청국과의 전관조계를 설정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각
국 공동조계를 설정했다.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구역인 조계 설정으로 외국인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개
항장을 중심으로 서구 문물이 들어왔다. 조계지별로 각국의 특색 있는,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섰다. 청일조계지계단을 중심으로 왼쪽이 청나라 
조계지, 오른쪽이 일본 조계지였다. 일본 조계지였던 곳에 현재 인천아
트플랫폼이 들어섰고, 청나라 조계지였던 곳이 지금의 차이나타운이다.

도시의 변화는 크고 작은 모습으로 뻗어 나갔다. 옛 일본18은행과 일
본58은행, 일본제1은행 건물도 모두 보존하여 재활용했고, 곳곳에 버
려진 건물을 갤러리나 카페로 속만 바꿔 사용한다. 옛 일본18은행은 
1890년 준공하여 같은 해 10월, 한국 금융계 지배를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다. 이후 한국흥업은행지점, 카페, 중고가구도매상이었다가 현재
는 내부구조를 개축하여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사용한다.
 
옛 일본58은행은 일본 오사카 본점이 있는 ‘일본 제 58은행’의 인천지
점으로 1892년 7월 완공하여 문을 열었다. 주로 인천전환국에서 주조
하는 신화폐와 구화폐를 교환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후 야스다은행, 조
흥은행으로 변했다. 한때는 대한적십자경기도지사로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천 중구외식업지부로 사용한다. 58은행 옆 작은 건물에는 인
천광역시 관광정보안내센터를 마련했다. 이 역시 내부구조만 구축, 외
관은 보존한 상태다. 옛 일본제1은행은 인천 금융기관의 효시로 광복 
후에는 한국은행으로 개편해 한국은행 인천지점으로 사용했다. 현재는 
석고 외관을 그대로 유지, 보수하여 개항박물관으로 사용한다. 





< 아트플랫폼 >
인천아트플랫폼이 위치한 인천 중구 해안동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건축문화재 및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잘 보존된 구
역으로 당시의 근대건축기술 및 역사적 기록을 지니고 있어 건축조형
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舊일본우선주식회
사(등록문화재 제248호)를 비롯한 근대 개항기 건물 및 1930~40년대
에 건설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인천아트플랫폼
은 이러한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
하자는 시민들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탄생하였다. 인천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곳 개항장 일대는 거대한 스트리트 뮤지엄으로 
확장되어나갈 예정이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되 현재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일 것이다.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 규모 : 2단지, 13개동, 지하1층~4층 
- 대지면적 8,450.3m2 / 건축면적 4,165.06m2 / 연면적 5,593.43m2




